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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on job-related stres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using the results of seven surveys conducted at a single workplace from 2004 to 2022 
regarding factors hazardous to the musculoskeletal system.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 
methods of investigating factors hazardous to the musculoskeletal system.

Methods: A car parts manufacturing plant where the same survey was taken seven times from 2004 to 2022 was 
selected and the survey data was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survey were weekly working hours, Borg's 
scale, work intensity, job-related stress, and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AS (version 9.4).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have an impact on 
job-related stress. Secondly,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have an impact on work intensity indicators. 
Thirdly,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have an impact on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Fourthly, even with an increase in age and length of service, job-related stres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were alleviated when working conditions were improved.

Conclusions: In order for measures to reduce musculoskeletal disorders to be successful, working conditions 
must not deteriorate, and it is necessary to demand revisions to regulations, etc. to reflect these points in the 
investigation of hazardous factors to the musculoskele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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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의 시행 당시 근골격계 

질환자 수는 1998년 124명, 19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634명, 2002년 1,827명, 2003년 

4,532명, 2004년 4,112명으로 늘어났다(Kwon, et. al 

2008). 직업성 근골격계를 주제로 발표된 학위 논문이 

1993년에 2편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19편,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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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편, 2003년 27편, 2004년 42편으로 증가했다. 근골격

계질환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Lee 

& Kim, 2005). 국내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은 여전히 외국과 

비교해 저평가되었으며, 업종별로 최소 5%, 최대 10%에 

이른다고 하였다(Kim, 2007). 2021년 근골격계 질환자 

수는 11,868명으로 전체 직업성 질환의 56.8%에 이르고 

있다(KOSHA, 2023). 해외 역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자 

수가 전체 직업병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016년 덴마크

는 34.4%, 2017년 이탈리아 65.7%, 2018년 미국 38.5%, 

2020/2021년 영국은 10만명당 1,430명이었다(BLS, 

2018; EU, 2020-2022; Britain, 2022).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004년부터 3년마

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23), 2022년까지 총 7차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율이 25.3%에 불과하며(KOHSA, 2019), 직업성 

질환의 규모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MOEL, 

2022). 정보공개사이트(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pen.go.kr)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고

용노동부 감독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21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감독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IDS, 2021).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강도 등도 그 원인이지만, 53편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업무

량의 과다, 경영진의 지원 부족 등 사회심리적 요인도 그 

원인이다(EU-OHSA. 2021). Marcus(1996)는 상지 근골

격계 증상들의 위험 요인으로 육체적 부하보다는 과도한 

정신적 긴장, 작업 공간의 불편함 등이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Marcus & Gerr, 1996). 이는 

단순하게 리프트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 외에도 산업안전보

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작업량, 작업속도, 강도 및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 긴 기간 동안 추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4

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의 실시한 근골격계 유해요

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노동조건의 변화가 직무 스트레

스와 근골격계질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유해요

인 조사를 시행한 일개 자동차 부품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참여한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Table 1

과 같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해당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시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입사자 이전 

대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조사 때인 2004년에는 

전체 노동자 162명 중 14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가

장 최근인 2022년 7차 조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중 정규직 인원은 123명이었으며 신규 입사자 51명을 

제외한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해요인 조사가 횟수

를 거듭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2004년 이전 입사

자들이 중간에 탈락하면서 자연적으로 분석 대상자는 

줄어들었다.

2. 연구 방법
설문의 주요 내용은 일주일 노동시간, 손과 팔의 움직

임, 최근 육체적 작업의 강도,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노

동강도와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등이다. 여기서 사용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일주일 노동시간은 작업자들

이 일주일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입하게 하였으며, 

손과 팔의 움직임은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HAL(Hand 

Activity Level)을 사용하였는데, 전혀 움직임 없는 ‘0’

점에서부터 급속하고 지속적인 동작인 ‘10점’까지 평가

한다(ACGIH, 2022). 육체적 작업 강도는 Borg’s 

scale(10단계)를 사용하였다(Borg, 1982). 직무 스트레

스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8개 영역(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 불안

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43개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Jang, 2005). 본 연구에서는 2007

년 이후에 수집된 직무 스트레스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해 1, 2, 3, 4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문항은 1, 

2, 3, 4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은 4-3-2-1로 역코딩하였다. 또

한 각 영역별 점수와 전체 총점은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비교 평가하였으며 실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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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No. of employee
No. of respondents

Total(response rate, %) No. of workers employed before 2004
2004 162 142(87.7) 142(100%)
2007 191 132(69.1) 125(94.7%)
2010 187 113(60.4) 106(93.8%)
2013 195 131(67.2) 111(84.7)
2016 190 142(74.7) 106(74.6%)
2019 185 126(68.1) 67(53.2%)
2022 250 123(49.2) 72(58.5%)

Table 1. No. of Respondents and response rate of the surveys (2004-2022)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 – 문항수)☓100/

(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수) 

노동강도는 총 18개 항목으로 작업시간, 휴식 시간, 

휴일 수와 같은 절대적 강도(6문항)와 작업속도 변화, 

시간당 일의 양, 일 종류의 변화와 같은 상대적 강도(7

문항), 임금 및 비정규직 변화와 같은 노동유연화(5문

항)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

점, 최대 5점으로 점수는 각 영역별로 나누고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절대적 노

동강도와 상대적 노동강도로 구분하였다(Kim, 2007).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의 기준 1, 기준 2((NIOSH, 1997), 

KOSHA Criteria 3과 4를 이용하여 중증도를 구분하

였다(KOHSA, 2000). 여기서 기준 2는 기준 1에 해당

하며 평균적 증상 정도가 ‘중간 정도로 심하다’, 기준 3

은 기준 1에 해당하며 증상 정도가 ‘심하다’, 기준 4는 

기준 3에 해당하며 지난 1주일 동안 증상이 있었던 경

우다. 통계 분석은 총 7차례 진행된 응답률을 빈도 분

석하였으며, ANOVA를 이용하여 연도별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근골격계 유병률의 추이와 비율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처리를 위한 분석 도구는 SAS(verson 9.4)를 사

용하였다. 

Ⅲ. 결    과

1. 설문 조사 대상의 일반적 및 인간공학적 특성
근골격계 유해요인 설문 조사 시 연도별 설문 대상자

와 응답자 그리고 2004년 이전 입사자의 수와 응답률

은 Table 1과 같다. 1차 조사 때인 2004년에는 전체 

노동자 162명 중 14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응답률 

87.7%), 2차 조사 시기인 2007년에는 전체 191명 중 

132명이 응답하였으나(응답률 69.1%) 신규 입사자 7명

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대상자는 125명(94.7%)

이었다. 가장 최근인 7차 조사는 2022년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중 정규직 인원 

중 123명이 응답하였으며 신규 입사자 51명을 제외한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해요인 조사가 횟수를 거듭

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2004년 이전 입사자들이 

중간에 탈락하면서 자연적으로 분석 대상자는 줄어들었

다. 2004년 이전 입사자 응답률은 2004년 100%, 

2007년 94.7%, 2010년 93.8%, 2013년 84.7%, 2016

년 74.6%, 2019년 53.2%, 2022년 58.5%로 점차 감

소하였다. 2022년 설문 대상이 많은 이유는 다른 해의 

경우 생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설문

을 별도로 나누어 배포하였으나 2022년은 공동 교육을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같이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설문 대상자들의 일반적 및 작업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004년 설문 응답 시 평균 연령은 38.3세, 

2007년 40.5세, 2010년 42.7세, 2013년 45.5세, 

2016년 48.4세, 2019년 52.2세, 2022년 54.2세이며, 

근속 연수는 2004년 14.3년, 2007년 16.8년, 2010년 

19.2년, 2013년 22.0년, 2016년 25.3년, 2019년 

27.9년, 2022년 30.9년이었다. 

평균 노동시간은 2004년 55.7시간, 2007년 68.0시

간, 2010년 69.0시간, 2013년 54.4시간, 2016년 

61.2시간, 2019년 47.8시간, 2022년 46.0시간으로 

2007년, 2010년, 2016년에는 6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CGIH HAL(0-10)은 2004년 6.2점, 2007년 7.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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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2022
No. of workers 

employed before 2004 142 125 106 111 106 67 72

Age 38.3±8.3* 40.5±8.3 42.7±7.7 45.5±8.0 48.4±7.1 52.2±6.4 54.2±5.3
Job years 14.3±7.3 16.8±7.3 19.2±7.0 22.0±7.2 25.3±6.2 27.9±6.4 30.9±5.6

Work time per 
week, hr 55.7±8.7 68.0±15.7 69.0±8.9 54.4±8.2 61.2±7.7 47.8±2.2 46.0±6.1

ACGIH HAL 6.2±2.1 7.1±1.9 6.6±1.5 6.2±1.9 5.8±2.2 6.4±2.0 5.6±1.9
Borg’s scale 4.6±1.9 5.4±2.0 4.7±1.8 4.2±1.7 4.2±1.8 4.7±2.3 4.3±1.7

Mental 2.7±0.7 3.0±0.7 2.9±0.8 2.8±0.7 2.8±0.8 - 6.6±0.7
Physical 2.6±0.7 2.9±0.7 2.7±0.7 2.7±0.7 2.7±0.7 - 2.4±0.6

*: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2. General and work characteristics by survey for hazardous factors investigation

Year 2004
(n=142)†

2007
(n=125)

2010
(n=106)

2013
(n=111)

2016
(n=106)

2019
(n=67)

2022
(n=72) F-Value P-Value

Absolute 
workload intensity 19.0±2.9 22.3±3.7 21.7±3.3 17.8±2.4 18.2±2.8 17.0±2.1 18.4±1.7 48.87 <.0001

Relative
workload intensity 24.5±3.0 25.4±3.4 24.1±3.2 19.9±3.5 22.7±2.8 24.7±3.7 23.5±3.4 31.41 <.0001

†: Number of workers employed before 2004, *: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3. Changes in workload intensity by year

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0년 6.6점, 2013년 6.2점, 

2016년 5.8점, 2019년 6.4점, 2022년 5.6점이었다. 

Borg’s scale(10점 만점)은 2004년 4.6점, 2007년이 

가장 높은 5.4점, 2010년 4.7점, 2013년 4.2점, 2016

년 4.2점, 2019년 4.7점, 2022년 4.3점이다. 육체적 

지침은 2004년 2.7점, 2007년 3.0점, 2010년 2.9점, 

2013년 2.8점, 2016년 2.8점, 2022년 2.6점, 정신적 

지침은 2004년 2.6점, 2007년 2.9점, 2010년 2.7점, 

2013년 2.7점, 2016년 2.7점, 2022년 2.4점이다. 

2. 절대적 및 상대적 노동강도의 변화
작업시간, 휴식 시간, 휴일 수와 같은 절대적 노동강

도(absolute workload intensity)는 2004년 19.0점, 

2007년이 가장 높은 점수인 22.3점, 2010년 21.7점, 

2013년 17.8점, 2016년 18.2점, 2019년 17.0점, 

2022년 18.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작업속도 변화와 같은 상대적 노동강도(relative 

workload intensity)는 2004년 24.5점, 2007년이 가

장 높은 25.4점이었으며, 2010년 24.1점, 2013년 

19.9점, 2016년 22.7점, 2019년 24.7점, 2022년 

2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

정 결과 2007년 절대적 노동강도는 2004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

며, 2007년 상대적 노동강도는 2013년, 2016년, 

2022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변화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항목은 8개로 이루어졌으며, 

Table 4와 같다.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도의 경우 

2007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직무 자율성과 

조직 체계는 2010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업 불

안정과 조직문화는 2016년에 가장 높았으며, 보상 부

적절은 2013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기본형 총

점은 2007년이 가장 높았다.

4. 근골격계 유병률 추이
근골격계 유병률 추이는 Tables 5와 같다. 2007년 

근골격계 유병률이 다른 해 보다 높았으며, 정상과 유

소견자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 

3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다른 기준에서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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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7
(n=125)†

2010
(n=106)

2013
(n=111)

2016
(n=106)

2019
(n=67)

2022
(n=72) F-Value P-Value

Physical environment 59.1±14.3 53.5±13.6 53.9±14.4 52.3±14.1 49.8±13.7 48.3±12.1 7.25 <.0001 
Job demand 56.1±11.0 53.5±10.2 48.7±10.4 48.8±9.6 48.5±11.0 46.9±10.6 11.27 <.0001 

Insufficient job control 58.4±11.1 60.7±12.4 59.2±12.6 58.1±10.7 55.3±11.3 58.8±10.2 1.91 0.0902
Interpersonal conflict 48.0±13.1 47.7±13.5 48.2±16.3 49.2±15.8 47.0±14.0 44.4±13.0 1.02 0.4038

Job insecurity 39.1±6.9 47.0±8.3 48.0±9.7 48.1±8.2 47.9±9.2 45.5±7.5 18.46 <.0001 
Organizational system 54.9±7.7 58.1±11.0 57.7±12.3 56.2±12.0 53.1±12.7 52.3±10.8 3.87 0.0019

Lack of reward 50.1±9.2 59.5±12.9 59.8±14.7 58.0±13.5 51.1±13.4 54.6±13.2 10.76 <.0001 
Occupational culture 35.6±10.9 40.6±10.7 40.0±13.5 42.2±12.9 38.2±13.9 38.4±11.7 3.74 0.0025

Korea job stress Score 50.1±4.7 52.5±6.3 51.7±7.9 51.5±7.1 48.4±7.4 49.1±6.5 4.30 0.0008
†: Number of workers employed before 2004, *: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5. Musculoskeletal disorder prevalence by survey for hazardous factors investigation
2004

n=142†
2007
n=125

2010
n=106

2013
n=111

2016
n=106

2019
n=67

2022
n=72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NIOSH 1 137
(96.5)

122
(97.6)

104
(98.1)

103
(92.8)

102
(96.2)

62
(92.5)

69
(95.8)

NIOSH 2 73
(51.4)

79
(63.2)

59
(55.7)

61
(55.0)

62
(58.5)

35
(52.2)

41
(56.9)

KOSHA
criteria 3*

30
(21.1)

45
(36.0)

25
(23.6)

28
(25.2)

38
(35.9)

16
(23.9)

20
(27.8)

KOSHA
criteria 4

28
(19.7)

37
(29.6)

24
(22.6)

21
(18.9)

30
(28.3)

15
(22.4)

16
(22.2)

†: Number of workers employed before 2004, *: p<0.05

Table 4. Trends in job stress by survey for hazardous factor investigation

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역시 2007년 근골격계 

유병률이 다른 해의 유병률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

났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가 도입된 후 

총 7차례 시행한 일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조건의 

변화가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직업병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2005년 11월 

GPS를 이용한 전산화를 시작으로 2006년 말에 사업장 

전체가 관리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생산량은 2004년 

월 35~36만 개에서 2006년 9월 40만 개, 2007년 월 

42만 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전체 작업

자 토론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생산

량에 대한 압력, 빠른 작업속도, 부족한 현장인력, 직무 

스트레스, 불충분한 휴식, 자동화 및 GPS 도입으로 인

한 문제로 모두 노동조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노동조건

의 변화 이후 시행했던 2007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

사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과 손의 움직임, Borg’s scale 

척도, 절대적 노동강도와 상대적 노동강도 등 모든 지

표가 다른 시기보다 부정적이었고, 이 시기 근골격계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 

Bernard et al.(1994)은 신문사 직원들에게서 발생

하는 근골질환이 작업량 증가와 시간 압박, 컴퓨터 사

용 시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노동강도가 증

가할수록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증가하였고(Kang 

et. al., 2002), 인력감축과 작업량의 증가는 상당한 관

련이 있으며, 작업량 증가와 신공정 도입 역시 매우 높

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Lee, 2004). 또한, 노동시

간의 감소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Kim & Park, 2020). 이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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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workload intensity and MSD NIOSH 2. 

Fig. 2. The impact of working conditions on job stress and MSD.

레스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이 높았으며, 이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관

련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Min et al., 

2009). 정상군에 비해 높은 직무스트레스 군(OR: 

2.65, 95% CI: 2.03-3.47)이 근골격계 상지 증상에 있

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Lee, 2011). 노동조건의 지표가 좋지 않은 2007년에

는 직무 스트레스 영역이 다른 시기보다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Table 4). 직무 스트레스는 노동조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간 연속 2교대 연구에

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직무 스트레스 지수를 낮

아졌다고 보고하였고(Song, 2016), 팀 조직, 직무확대, 

다기능화 등을 조정한 사업장에서는 2003년과 2006년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물리적 환경 영역과 직무요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번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KOHSA, 2006). 이는 본 

연구 결과인 2007년에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고 근골격

계 유병률이 높았던 것와 일치한다. 이는 근골격계질환

과 직무 스트레스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며, 스트레스

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이 근골격계 장애로 이어지는 기

전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근골격계, 신경 내분

비 및 면역 경로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Kang et 

al., 2006).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외래 이용의 상대위험도 비교에서 물리적 환경 영역에

서 높은 노동자가 낮은 노동자보다 1.226배(95% 

CI;1.082-1.391) 높았고, 직무요구도도 높은 노동자가 

낮은 노동자보다 1.139배(95% CI;1.004- 1.292), 직무

요구 영역에서 높은 노동자가 낮은 노동자보다 입원 경

험이 1.789배(95% CI;1.012-3.165) 높았으며, 요통군

과 비요통군의 들기, 구부리기 등과 작업 요구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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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KOHSA, 2006). 높

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질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Hossein et al., 2016). 연

령 증가도 고려될 수 있는데 고령자가 되면, 근력 감소

와 기능 저하로 인해 통증 및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고 하였다(Kim, 2016). 이는 노동조건의 변화와 동시

에 직무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의 증가가 장기근속 및 

연령 증가와 맞물리면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증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보여 준 가장 

큰 특징은 연령 및 장기근속 변수 보다 노동조건의 변

수가 더 크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 사업장은 2019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감소하고 있

는데 이는 해당 사업장이 주간 연속 2교대 도입으로 인

한 노동시간 감소 및 주야간 교대 근무 변화가 그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사업장 내 

근골격계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이 악화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여 단순한 증상 조사표와 인간공학적 기

준 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닌 노동조건의 변화처럼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노동강

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한 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7차

례에 걸친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는 제한

점이 있지만, 첫째,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한 시점에 

근골격계 유소견자 수가 증가하였고 둘째, 주간 2교대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시점에는 유소견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환경의 변화가 직무 스트레스 및 근골격계 증상 등

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일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토대

로 노동조건의 변화와 직무 스트레스 및 근골격계 증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였으

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건의 변화

는 직무 스트레스, 노동강도 지표, 근골격계 증상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노동조건이 완화되었을 때는 

연령 및 근속 연수 증가가 있었음에도 직무 스트레스 

및 근골격계 증상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

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이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

사 시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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